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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2.(화) 16:30 배포 2023. 9. 12.(화) 10:00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

/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하였다.

 ㅇ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건에서 ’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ㅇ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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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이루어진 ‘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ㅇ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마약류사범(명): (’22상) 8,575 → (’23상) 10,252 // 압수량(kg): (’22상) 377 → (’23상) 571

 ㅇ 특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주요 마약류 대응 예산>

· (단속) 수사·감시 장비(55→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원)

· (재활)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3→17개소, 9→74억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

· (예방)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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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임현진 (044-200-2379)

<총괄>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고대웅 (044-200-238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책임자 과  장 이재신 (033-902-5410)

<공동> 독성학과 담당자 연구관  조지영 (033-902-5414)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43-719-2808)

<공동> 마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043-719-2804)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공동>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법무부 교정본부 책임자 과  장 김진아 (02-2110-3345)

<공동> 마약사범재활팀 담당자 사무관 김도균 (02-2110-350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송중일 (02-2110-3807)

<공동> 보호관찰과 담당자 서기관 강신원 (02-2110-3788)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3870)

<공동>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044-202-3871)

외교부 책임자 과  장 양제현 (02-2100-8201)

<공동> 재외국민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8205)

여성가족부 책임자 과  장 김성벽 (02-2100-6291)

<공동> 청소년보호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진은미 (02-2100-6292)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비 (02-2110-1564)

대검찰청 책임자 과  장 김보성 (02-3480-2290)

<공동> 마약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학 (02-3480-2292)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2-481-7740)

<공동> 국제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조흥래 (042-481-7702)

경찰청 책임자 과  장 백승언 (02-3150-0141)

<공동>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이주만 (02-3150-2171)

해양경찰청 책임자 과  장 김지한 (032-835-2058)

<공동> 형사과 담당자 경  감 김기석 (032-835-2161)


